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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던 일은 있던 일로 만들고...

끝으로 시작을 엮어간다.  

파방(罷榜)의 본래 뜻은

있었던 일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. 

허나 역사는 반복되고

새것이 헌 것을 밀어내는 것이 당연한일 일 것이다. 

‘내고 달고 맺고 풀고’는

풍물에서 기본원리처럼 쓰이는 말이지만

꼭 가락을 중심에 두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. 

어찌 보면 그 말은

놀이판 전체의 구성원리와 흐름, 형식과 내용을

총체적으로 규정짓는 명제일 수도 있다.

놀이판의 마지막에

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에

상모의 끝에 달았던 종이 등을 찢어서 불에 태우며

그 놀이판을 구경한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의

그동안의 애환, 갈등과 같은 아픔들을 달래고

이후에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낙관적인

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

놀이판의 장치이자

큰 한판의 정리였다.

프롤로그(prologue)
별을 품에 안고 굿은 새벽바다로 저문다… 

1900년 한 무리의 재인(才人)들이 풍물로 시선을 끌며 마을 어

귀로 들어선다. 행색이 남루하여 먼 길을 온게 분명하나 사람들이 

이전에 보지 못한 갖가지 기예를 선보이며 신명을 낸다. 주변으로 

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탈속에 가려진 그들의 흥을 부추기고 던져

진 엽전 한닢에 땅재주를 넘고 자반뒤집기를 해치운다. 허나 점점 

날은 저물어가고 장터에는 그들만이 남는다. 그들의 등 뒤로 그들

이 어떻게도,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세월의 변화가 밀려

오고 있었다.  

   

1. 내고
길군악이라는 경상도 특유의 힘이 느껴지는 가락과 그에 맞는 

진의 형식을 빌려와 혼합 장단의 맛과 멋을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

는 판굿의 내달음으로 보여준다. 풍물굿을 제대로 느끼려면 길군

악을 알아야한다. 그 가락의 형식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가락보

다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것이 길군악이다.

2. 달고
반길군악가락의 음악적 특징은 가락을 빠르게 몰아가면서도 연

주자의 뛰어난 기량으로 새들이 무리를 지어 작은 소리로 빠르게 

속삭이듯이, 허나 분명한 소리로 연주하는 것이다. 그렇게 속삭이

듯 넌출대며 흘러가던 가락은 어느새 빠른 덧배기가락으로 치달으

며 연희자와 구경꾼을 혼연일치로 몰아간다.

3. 맺고
풍물에서 진풀이는 다만 형식적 미감만을 강조해서 만들어지는 

것은 아니다. 어떤 진을 감고 풀고 맺는가에 따라 사람이 보일수도 

악기가 보일수도 혹은 사람이나 악기가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. 

오늘날 무대화된 풍물의 모습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

있으나 무대화된 형식에서만큼은 전문연희패들의 우수한 기량이 

없이는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없음이 확실하다. 

굿거리, 덧배기, 빠른 덧배기, 휘모리 등의 가락에 몸과 마음을 실

은 연희자들이 모든 진풀이의 형식과 내용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.

4. 풀고
진정한 굿의 의미는 모든 맺힌 것으로부터의 해원(解愿)에 있다. 

비단 형식적인 가락이나 진풀이에 있어서 해원이 아니라 놀이판에 

참여하는 모든 이의 갈등과 아픔, 과거와 현재, 미래를 살아가는 삶

의 해원을 바라는 것이 굿이다. 연희판의 진풀이에서 풀지 못한 연

희자는 개인놀이에서 풀고 놀이판에 직접 끼지 못해 헛튼 신명으

로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한 관객은 뒤풀이에서 해원한다.

에필로그(epilogue)
별이 되어버린 그들은 창천(蒼天)으로 향하고...   

이전의 삶은 그 시대에 맞는 삶이었고 현재의 삶은 이 시대에 

맞는 삶이겠다. 과거를 즐겨 회상할 필요도 없거니와 미래의 삶을 

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.

논다는 것에 격식이 무엇이며 뭇 사람의 시선은 무슨 상관이랴. 

회색빛 도시의 삶이 풍물을 반겨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

상관없다. 우리는 전통연희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세

상을 만들 것이므로…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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